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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주요 내용 
1. 이번 주 주제 : [코로나 이후 크리스천 청소년의 신앙생활 변화 2] 
    - 크리스천 청소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영향자, 코로나19 이후 ‘목회자’ 하락, ‘아버지’ 상승!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전국 맞벌이 가구 비율 45% 
     - 한국,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근로 시간이 긴 나라! 
     - 미국 목회자, 목사 성 범죄 시 ‘목회직 영구 정지’ 해야 한다 74% 
3. 칼럼 - 줌(Zoom) 심방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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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에 가보면, 대부분 다음세대 관련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
게 된다. 작년 말 목회자 조사에서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다음세대 교육 문제’가 1위
로 꼽혔다. 그만큼 목회자들 사이에서 다음세대 교육이 큰 어려움이 된 것 같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청소년들의 조사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 코로나 이
전에는 신앙생활 영향자로 어머니>목회자>아버지 순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어머니>아버지
>목회자 순으로 아버지가 목회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 신앙 교육이 얼마
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학생들이 예
배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전후로 유튜브에 빠져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발견하게 됐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102호는 지난주에 이어 크리스천 청소년의 가정과 
학교에서 신앙생활, 교회 중고등부 생활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다. 

*이 조사는 안산제일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2021년 4월에 조사를 진행하였다. 

기독교 통계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크리스천 청소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영향자, 
코로나19 이후 ‘목회자’ 하락,  
‘아버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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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천 청소년(교회 출석 중고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본인의 신앙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람
이 누구인지 질문한 결과, 어머니가 54%로 압도적으로 1위로 응답됐다. 

• 이번 조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2019년 조사 때는 2위가 ‘목회자’, 3위가 ‘아버지’였는데, 2021년에는 2,3위 
순위가 역전되어 ‘아버지’가 2위, ‘목회자’가 3위였으며, 교회 학교 교사는 2년 전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이
는 코로나 시대에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크리스천 청소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영향자,  
코로나19 이후 ‘목회자’ 하락, ‘아버지’ 상승! 

1

(%)[그림] 코로나19 기간 중 신앙생활 영향자(1+2 순위, 2019년 VS 2021년)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2019년 자료 : 한국교회탐구센터/21세기교회연구소,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의식 조사’, 2019.12.06.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19.10.10~19) 

어머니 아버지 목회자 교회 친구/ 
선후배

교회 학교 
교사

학교 친구/ 
선후배

1011
2425

33

54

13
1924

3330

53 2019년** 2021년*

• 코로나19 이후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 가장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교회예배
/설교’가 50%로 1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정예배’ 27%, ‘성경읽기/QT’ 24%, ‘교회 내 소그룹 활
동’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집회 수련회’가 37%에서 12%로 크게 하락한 반면, ‘가정예배’는 8%에
서 27%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코로나 이후 가정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데이터
라 하겠다.  

•코로나19 이후 가정에서 자녀 신앙 교육 중요성 높아져!

[그림] 신앙 성장에 도움받은 것(2019년 VS 2021년, 상위 6위, 1+2위)*** (%)

교회 예배/ 
설교

가정 예배 성경 읽기/ 
QT

교회 내  
소그룹  
활동

기독교  
매체/ 
신앙 서적

집회/ 
수련회

1217182427

50
37

8
2122

8

60 2019년** 2021년*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2019년 자료 : 한국교회탐구센터/21세기교회연구소,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의식 조사’, 2019.12.06.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19.10.10~19) 
***2021년 조사 시는 ‘코로나19 이후 신앙 성장에 도움 받은 것’으로 질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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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평소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 받는 정도  
          (부모 중 한 명 이상 개신교인인 학생) (%)

[그림]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 ‘필요하다' 
         (부모 중 한 명 이상 개신교인인 학생) (%)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2019년 자료 : 한국교회탐구센터/21세기교회연구소,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의식 조사’, 2019.12.06. (전국 교회출석 크리스천 중고생 500명, 온라인조사.  
    2019.10.10.~19) 
*** 주) 중고등부 있다 62%, 없다 72%인데 전체 평균이 63%로 ‘있다’ 응답에 치우친 것은 중고등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없다는 학생보다 훨씬 많은 데서 기인함 
      (‘있다’ 응답 학생 383명, ‘없다’ 응답 학생 55명) 

2019년** 2021년*

7771

‘평소 신앙 교육 받고 있다’

전체 중고등부 있다 중고등부 없다

72
6263

• 부모 중 한 명 이상 개신교인인 학생을 대상으로 평소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느냐고 질문한 결과 77%
의 학생이 받고 있었는데, 이는 2019년 71%보다 6%p 높은 수치이다.  

• 출석 교회의 중고등부 존재 여부에 따라 이 응답이 달라지는데, 중고등부가 있는 경우 62%, 없는 경우 72%
로,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 학생에게서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 필요성 니즈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중고등부가 없는 소형 교회의 경우 부모의 신앙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 ‘필요하다’ 63%

• 부모가 중직자인 경우,  
‘코로나19로 자녀가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27%

[그림] 코로나19 이후 교회 출석에  
          대한 부모 의견 (%)

[그림]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가는 것을  
          부모가 좋아하지 않는다’ 비율

(%)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부모  
모두  
개신교인

한 명만  
개신교인

부모  
모두  

비개신교인

50

2726

• 코로나19 이후 교회 출석에 대해 부모님의 의견이 어떠한지 물어보았다.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에 가는 것을 권하신다’ 37%, ‘내 의견에 따르신다’ 32%,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29%로 나타났다. 

• 부모가 개신교인이면서 아버지가 중직자인 경우 27%, 어머니가 중직자인 경우가 27%가 자녀의 교회 출
석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에 
가는 것을 
권하신다

내 의견에 
따르신다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293237

아버지가 
중직자

어머니가 
중직자

2727

부모 종교 부모 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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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보다 현장 예배 만족도가 더 높아!

2

• 지난 주일 예배 만족도는 ‘현장 예배’ 87%, ‘온라인 예배’ 78%, ‘방송/가정예배’ 69%로 온라인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 만족도가 온라인 예배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 학생 예배와 어른 예배 참석자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생 예배’ 87%, ‘어른 예배’ 80%로 학생예배 
만족도가 어른 예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9년 조사 결과와 반대의 현상인데, 2019
년에는 학생 예배 만족도 51%, 어른 예배 만족도 60%로 어른 예배가 더 높았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
면서, 청소년에 특화된 학생 예배(온라인 포함)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지난주 참석 예배 만족도**                
          (현장 예배 vs 온라인 예배 vs 방송 예배) (%)

[그림] 지난주 참석 예배 만족도**                
          (어른 예배 vs 학생 예배) (%)

현장 예배  
참석 학생

온라인 예배 
참석 학생

방송/ 
가정예배 
참석 학생

69
78

87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만족 비율임 
***2019년 조사는 5점 척도로 질문한 것으로, 4점 척도로 질문한 2021년 결과값보다 전체적으로 만족도 절대 수치가 낮아짐에 유의할 것

어른 예배 
참석 학생

학생 예배 
참석 학생

87
80

[그림] 온라인 예배 전후 행동(온라인 예배 드린 학생)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온라인 예배를 드린 학생들에게 예배 전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질문했는데, 예배 전 72%, 예배 후 85%
가 유튜브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나, 예배 전후 대부분의 청소년이 유튜브 속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배 전과 후 시청 콘텐츠를 살펴보면, 동일하게 음악, 게임, 연예/엔터테인먼트 순으로 콘텐츠를 시청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배 후의 이용 콘텐츠에 큰 변화는 없었다.

유튜브 본다 
72%

온라인 예배 전 온라인 예배 후

유튜브 본다 
85%

음악 게임 연예 엔터테 
인먼트

드라마/ 
영화

20
29

3537

음악 연예 엔터테 
인먼트

게임 애니메이션

25
3333

41

온라인  
예배

• 온라인 예배 드린 청소년, 예배 전후 대부분이 유튜브 속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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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배 중 ‘다른 일 병행하면서 예배 드렸다’ 44%
• 청소년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집중할까. 이에 대해 ‘집중하여 예배 드렸다’ 56%, ‘다른 활동을 

함께 하며 예배 드렸다’ 44%로, 무려 44%가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배 드리면서 병행한 일은 ‘카톡/문자/SNS’가 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른 유튜브나 영상을 함께 

틀어놓고 봤다’ 43%, ‘과제/숙제 등 학업’ 28%, ‘게임’ 27% 등의 순이었다.

[그림] 온라인 예배 집중 정도 
          (온라인 예배 드린 학생)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그림]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한 일(다른 활동 병행 학생)

다른 활동을 
함께 하며 
예배 드렸다
44

예배에   
집중하여 
예배 드렸다
56 카톡/ 

문자/ 
SNS

다른 유튜브나 
영상을 함께  
틀어놓고 봄

과제, 
숙제 등  
학업

게임 방 정리, 
청소 등

전화 잠/졸음

35
14

2728
43

60

(%)

• 코로나19 종식후 주일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싶은지 질문했는데,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예배 드리겠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 

• 반면, 교회 출석 청소년 중 3명 중 1명가량(32%)은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거나, 현장 예배와 온라
인 예배를 번갈아 가면서 드리거나 또는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이전 교회 출석 청소년의 1/3 정도는 코로나 종식 후 온라인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엿보인다. 

• 성인과 비교하면, 청소년이 성인보다 ‘예전과 동일하게 교회 출석하겠다’는 의견이 9%p 낮게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 종식 후 희망하는 주일예배 참여 유형(교회 출석 청소년 기준)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크리스천 성인 : 예장합동교단,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결과 발표’, 2021.01.18. (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1.14.~23)

예전과 동일하게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겠다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예배 드리겠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번갈아 가면서 예배 드리겠다

잘 모르겠다 5

12

6

77

11

11

11

68
크리스천 청소년* 크리스천 성인**

•교회 출석 청소년 1/3 정도,  
코로나19 종식 후 온라인 예배로 돌아설 가능성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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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중고등부 예배를 주로 드리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과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오프라인 공부’ 22%, ‘온라인 공부’ 27%, ‘병행’ 24%, ‘하고 있지 않다’ 27%로 중고등부 예배 참여 학
생의 절반 정도(51%)가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교회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명 미만 소형 교회 학생은 ‘오프라인 공부’, 1,000명 이상 대형 교회 학
생은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공부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 교인수 500명을 기준으로 그 이하 교회 학생이 그 이상 교회 학생보다 공과공부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고등부 활동 학생의 절반(51%)가량, 
‘온라인 공과 공부한다’

3

[그림] 현재 공과공부 방식(교사와 소그룹 모임 포함, 주로 학생 예배 드리는 학생 대상, 교회 규모별)
(%)

전체

100명 미만

1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31
33

24
24

27

32
12
27
23

24

26
33

30
18

27

12
22

19
35

22

오프라인으로 한다 온라인으로 한다 오프라인+온라인 병행한다 하고 있지 않다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온라인으로 공과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했는데(중복), 그 결과 
‘줌이나 단톡방을 통해 공과내용을 나눈다’ 51%, ‘동영상 제공’ 42%, ‘집으로 공과 교재 보내줌’ 23% 등의 
순으로, 온라인을 통해 공과 내용을 나누는 방식이 가장 높았다. 

• 온라인 공과공부 관련 교회에서 제공하는 각각의 내용에 대해, 제공되는 교재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과제 수행을 위한 피드백 만족도는 낮았다. 

•온라인 공과공부, ‘줌이나 단톡방을 통해 나눈다’ 51%

[그림] 교회에서 온라인 공과 공부 위해 제공하는 것(중복) (%) [그림]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 (%)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만족 비율임

줌이나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공과 내용을  
나눈다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공과에  
대한 
동영상을 
제공해준다

집으로  
공과  
교재를 
보내준다

밴드나 
SNS  
등을 통해 
과제를  
내주고 
확인한다

1723

42
51

줌이나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공과 내용을  
나눈다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공과에  
대한 
동영상을 
제공해준다

집으로  
공과  
교재를 
보내준다

밴드나 
SNS  
등을 통해 
과제를  
내주고 
확인한다

62
80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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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부 예배 및 활동에 대해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친구/선후배와의 만남/교제’가 
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찬양 44%, 설교 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중고등부에 대해 기대하는 것, ‘친구/선후배와 교제하게 해주세요!’

[그림] 고등부 예배 및 활동에 기대하는 것(1+2순위, 상위 7위)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친구/ 
선후배와 
만남(교제)

찬양 설교 기도 소그룹 
모임 

(공과공부 
포함)

목사님/ 
전도사님의 
관심과 사랑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

913
202228

44
54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교회 목사님/전도사님과 교사의 본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어떻게 변했는지 질
문한 결과, 목사님/전도사님의 관심과 사랑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커졌다는 응답이 더 줄어들었다는 응
답보다 높았던 반면, 교회 교사의 경우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고등부 사역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교사와의 관계성이 이전보다 다소 약해진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교회 교사의 관심/사랑은 줄고,  
목사/전도사의 관심/사랑은 늘었다! 

[그림] 코로나19 전후의 교회 목사/전도사/교사의 관심/사랑 변화 (%)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만족 비율임

교회 선생님과 관계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전도사님과 관계 60

54

18

25

22

21

관심/사랑이 더 커졌다 관심/사랑이 줄어들었다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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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여름수련회 참여 의향을 물은 결과, 숙박을 하지 않는다면 ‘참여할 의향 있다’ 11%, ‘숙박 여부와 관계
없이 참여할 의향 있다’ 35%, ‘참여 의향 없다’ 32%로 참여 의향을 밝힌 학생이 46%로 절반 가까이 됐다. 

•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학생은 현장 예배 참여 학생 그룹에서 60%로 다른 그룹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올해 여름수련회, ‘참여하겠다’ 46%

[그림] 올해 여름수련회 참여 의향 [그림] 올해 여름수련회 참여 의향률 (지난주 참여 예배별)**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숙박 여부와 관계 없이 참여하겠다 + 숙박하지 않으면 참여하겠다‘ 비율

(%)
(%)

숙박을 
하지 
않는다면 
참여할  
의향이있다

숙박 
여부와 
관계 없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

숙박 
여부와 
관계 없이 
참여할 
의향이 
없다

아직 
잘 

모르겠다

22
3235

11

현장 예배 
참여 학생

온라인 예배 
참여 학생

방송/  
가정예배 
참여 학생

불참  
학생

35

22

40

6046

크리스천 청소년 
‘학교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52% 

4

학교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신앙 얘기를 하는 편이다

학교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부딪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한 비난을 받은 적 있다 21

30

52

[그림]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신앙 관련 경험(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4점 척도 질문임

• 학교에서 신앙 관련 경험을 몇 가지 질문했는데, 5명 중 1명은 기독교인이라고 비난을 받은 적 있다고 응답
했으며, 절반가량 정도만이 학교에서 드러내놓고 신앙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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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 청소년 4명 중 1명 이상(27%),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있다’ 

5

• 슬픔/짜증, 피곤함, 자살, 희망, 학업 흥미 등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 요즘 생활에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
해 물어보았다. 부정적으로 느끼는 비율이 큰 순서는 ‘학업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었다’ 46%,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45%,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 30%, ‘자살에 대해 심각
하게 생각해본 적 있다’ 27%, ‘앞으로 내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 24% 등으로 나타났다.  

•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부정적 인식이 더 강했다.

학업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었다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앞으로 내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 24

27

30

45

46

[그림] 요즘 일상생활 평가(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4점 척도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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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주일학교는 예배와 공과공부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뒤이어 공과공부를 반별로 나눠서 한다. 그런데 현장 교육자들은 체감하겠지만 예
배와 공과공부 모두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요즘 교회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듯이 교회에서도 집중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교회를 데리고 가고, 부모님 재촉 때문
에 교회를 가지만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는 있고 영혼은 가출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과 공부에 있다. 대개의 경우 교회는 교회 공간 면적이 충분하지 않아 공과공부
를 할 때 학교처럼 반별로 분리된 공간에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예배실 이곳 저곳에 흩어져서 공과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그러다 보니 다른 반의 대화 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들려서 혼란스럽고, 
시야는 트여져서 자기 반 공과공부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과공부 방식도 공간 여건 상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을 채택하기는 어렵고 교사가 학생 들 앞에서 
말로 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하는데, 몇 십년 전과 다름없는 풍경이다. 각 교단이나 기독교 관련 단체
에서는 이러저러한 연구를 통해 좋은 교재를 펴내지만 교회 여건상 그러한 교재들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과공부 시간도 효과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너무 짧다. 예배 끝나고 어수선한 가운데 다 모이고 하면 실
제 공과공부를 하는데는 20-30분 정도의 시간 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 짧은 시간에 학생들에게 신앙
적, 인격적 변화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아니 최소한 성경이라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성이 중요한데, 교회학교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도 친밀해지기 어렵다. 필자의 어린 시절, 그 때는 학생들이 교회 선생님 집에도 놀러가고 했는데 요즘
은 그런 관계를 찾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일주일에 30분 만나서 깊은 관계를 맺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 더욱이 요즘 교사들과 학생들은 주중에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지도 않는다.  

이번 [넘버스]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신앙생활에 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낮다(3쪽). 학
생들의 공과공부에 대한 기대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7쪽).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의 관심
과 사랑은 줄었다고 한다(5쪽). 이 결과들을 보면 교사들은 마음이 불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교사를 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시간과 열심을 내어 봉사하는 교사들을 탓할 수는 없다.  

교회학교 문제는 교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공과공부를 비롯한 교회학교 교육 체제를 근본에서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다음 세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 예산 문제부터 생각하는데 그것
에 앞서서 지금과 같은 예배와 공과공부로 이루어지는 교회학교 시스템이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지난
주에 언급한 것처럼 ‘교회-가정-학생’의 네트워크 속에서 가정 신앙 교육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의 경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6쪽) 온라
인 예배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쉽게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능력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고민하고 변화를 주어야 한다. 그
것이 작은 것이라도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는 말은 많지만, 지금은 그에 걸맞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사점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전국 맞벌이 가구 비율 45% 
2.한국,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근로 시간 긴 나라!  
3. 미국 목회자, 목사 성 범죄 시 ‘목회직 영구 정지’ 해야 한다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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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벌이 가구 실태

1
전국,  
맞벌이 가구 비율 45%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맞벌이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45%로 유

배우자 가구의 절반가량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 맞벌이 비율을 보면, ‘40대’가 53%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 고령 층에서도 맞벌이 비율이 

26%나 되었다.

[그림] 맞벌이 가구 비율 (2020년, 유배우자 가구 전체 기준)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2021.06.22.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비율이 상승함
• 앞에서 유배우 가구 기준의 맞벌이 비율이 45%인데 반해,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51%로 전

체보다 6%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을 마련해야 하
는 요인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비율(2020년)  

전체 연령별

15-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6

495351
38

(%)

(%)

맞벌이 가구 
45%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2021.06.22. 

전체 자녀 연령별

6세 이하 7~12세 13~17세

5854
4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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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인의 근로 시간

1
한국,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근로 시간이 긴 나라! 
• 올 7월 1일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한 후 2019년 연 평균 근로 시간은 1,967시간으로 2017년에 비해 51시간이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 그러나 2019년 기준 한국의 연평균 근로 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여전히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나라이다. 

[그림] OECD 연 평균 근로 시간 상위 5개국 현황(2017 vs 2019)

*자료 출처 :  한국일보, 2021.06.28., ‘저녁 있는 삶 내달 완성... 돈 없는 저녁 마지막 퍼즐은 남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309220002966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시기 : 2018년 7월 1일 사업장 규모 300명 이상, 2020년 1월 1일 50인 이상, 2021년 7월 1일 5인 이상  

• 2020년 코로나 기간 중,  
근로 시간 감소율보다 임금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나!

• 주당 근로 시간을 코로나 이전(2019년)과 이후(2020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
든 근로자가 근무 시간과 임금이 감소했는데, 근무 시간 감소율보다는 임금 감소율이 더 큰 컸다.  

•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근로 시간은 적고 임금은 더 많이 받고 있다. 

[그림] 사업장 규모별 월평균 근로 시간 
          (2020년, 고용노동부)  (시간)

멕시코 한국 그리스 칠레 이스라엘

1,8981,9141,9491,967

2,137

1,9181,9541,957
2,018

2,148
2017년 2019년

(시간)

[그림] 사업장 규모별 월평균 임금 
          (2020년, 고용노동부)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163
166167

164

170169

2019년 2020년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524

407373

549

418382

2019년 2020년

(만 원)

-1.2% -2.4% -0.6% -2.4% -2.6% -4.6%

*자료 출처 :  한국일보, 2021.06.28., ‘저녁 있는 삶 내달 완성... 돈 없는 저녁 마지막 퍼즐은 남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309220002966 
**본 자료는 전체 근로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30인 미만의 기업은 반영되지 않음에 유의할 것

<감소율>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30922000296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30922000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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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목회자 조사, 목사 성 관련 인식

1
미국 목회자, 목사 성 범죄 시    
‘목회직 영구 정지’ 해야 한다 74%
• 목사의 성 범죄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아 왔는데, 이와 관련 미국 목회자 

대상 조사 결과가 있어 소개한다.  
• 미국의 라이프웨이리서치(Lifeway Research)가 미국 목회자를 대상으로 목사의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인

식을 알아본 결과, 성인 대상의 성범죄(성폭력과 성적 학대) 목사에 대해서는 공적 목회 사역을 ‘영구 정지
해야 한다’는 인식이 74%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 대상 성 범죄는 성인 대상 성 범죄보다 높은 83%
로 응답했다.   

• 하지만 목사가 간음 또는 간통과 같은 성 관련 비도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영구 정지’ 의견이 27%로 
위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그림] 목회자 성 관련 문제에 대한 ‘목회직의 영구 정지’ 인식(미국 목회자 대상) (%)

아동 대상 성 범죄(폭력 및 학대)

성인 대상 성 범죄(폭력 및 학대)

간음(간통)** 27

74

83

*자료 출처 : Lifeway Research, 2021, 6. 22 ‘Most Pastors Say Sexually Abusive Ministers Should Step Down Permanently’  
                   https://lifewayresearch.com/2021/06/22/most-pastors-say-sexually-abusive-ministers-should-step-down-permanently/  
                  (미국 개신교 목사 1,007명, 온라인과 전화 조사, 2020.9.2.-10.1) 
**자료 출처 : Lifeway Research, 2020.8.11.,‘Pastors Split Over Ministry Return Time Frame for Pastors Who Commit Adultery’  
                     https://lifewayresearch.com/2020/08/11/pastors-split-over-ministry-return-time-frame-for-pastors-who-commit-adultery/ 
                     (미국 개신교 목사 1,00명, 전화조사, 2019.8.30.- 9.24) 
***성 범죄로 번역한 Sexual assault, abuse는 ‘성 폭력’ 또는 ‘성 학대’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하는 성 관계, 성 접촉을 의미함

https://lifewayresearch.com/2021/06/22/most-pastors-say-sexually-abusive-ministers-should-step-down-permanently/
https://lifewayresearch.com/2020/08/11/pastors-split-over-ministry-return-time-frame-for-pastors-who-commit-adul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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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54호(2021년 7월 1주) -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내년 대선 결과 기대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35호 (2021년 6월 5주)- 대선후보지지도/강도, 최저임금 인상 의견
정
치

여가부, 최근 2주간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2만여 건 적발 
연합뉴스_2021.06.29.

"집에 있어도 눈치, 나가도 눈치"…'황혼 이혼' 원하는 남성 늘었다 
매일경제_2021.06.27.

병역, 국민의 의무 83% 동의하지만… 66%는 국가가 희생 요구 
한국일보_2021.07.01.

혼돈의 코인 속 주식 ‘빚투’ 역대 최대 
동아일보_2021.06.12.

일
반
 
사
회
\
문
화
 

빌보드 5주 연속 1위 '버터', 뮤직비디오 4억뷰도 달성 
연합뉴스_2021.06.29.

"서울시민 체감경기, 코로나 발생 전 수준으로 회복" 
연합뉴스_2021.06.28.

콘텐츠 공룡 몰려온다… ‘K콘텐츠’ 전초기지 세워라 
서울신문_2021.06.27.

한국인은 왜 못잘까?   
한겨레신문_2021.06.26.

"비정규직 10명중 3명 '코로나 실직' 경험…정규직 5배"   
연합뉴스_2021.06.27.

한국은 24시간 ‘배달 중’… ‘더 빠르게’ 속도 경쟁도 치열   
동아일보_2021.06.29.

전국 상위 20% 집값 11억원 돌파…'부익부 빈익빈' 심화   
연합뉴스_2021.06.29.

경
제

올해 강남서 평당 1억원대 넘는 아파트 단지 '우후죽순'   
뉴스1_2021.07.01.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7015300004?section=society/all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449008?cds=news_edit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24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9048600530?section=industry/all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00999.html#csidx7164fe9ad47f65f97c55f96b36156c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2801402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12/107395193/1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7040200004?section=economy/all
http://nbsurvey.kr/archives/2336
https://bizn.donga.com/dongaTop/Main/3/all/20210629/107685665/2?ref=main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6/61987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489812?cds=news_edit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814510002291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9060751005?section=culture/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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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뒤엔 초고층 아파트 슬럼화될 수도   
중앙일보_2021.06.28.

이슈 큐레이션

교
육

"체벌이 오히려 아이 망친다"…9개국 연구 분석 결과 
연합뉴스_2021.06.29.

"코로나 이후 고소득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 사교육비 부담 늘어" 
연합뉴스_2021.06.29.

"한국 기업가정신지수 OECD 국가중 27위…리투아니아보다 낮아" 
연합뉴스_2021.07.01.

"국민연금 이대로면 반란 일어난다" 차기 연금학회장의 경고 
연합뉴스_2021.06.30.

“이번 역은 퇴사입니다, 내리실 곳은 꽃길입니다!” 
조선일보_2021.06.26.

달고 살던 장염 두통이 멎더라, 나이 마흔에 ‘굿바이 회사’ 
한겨레신문_2021.06.26.

트
렌
드

국
제

세계 경제 전문가 100인이 꼽은 글로벌 최대 위기는? 
그린피스코리아_2021.06.2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491581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9043600002?section=economy/all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12133?cds=news_edit
https://www.yna.co.kr/view/AKR20210630174700003?section=economy/all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50098?cds=news_edit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1/06/26/B2KA3B62URFEZEE5LH67VZGMT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related
https://news.joins.com/article/24092326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18173/blog-ce-climate-survey-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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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Zoom)심방의 기적

넘버즈 칼럼

조준환 목사(올리브교회)

작년 2월 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나는 미국에 있었다. 주일예배에 성도들이 거의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아내
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교회는 폭탄이 떨어진 분위기였다.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도 성도들 대부분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제직들에게 비상 기도를 선포했다. 여름 동안 좀 수그러지
는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는 9월에 들어서며 다시 기승을 부렸고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연말까지 근근
히 버텼다.  

올해 초 매번 큰 은혜가 됐던 신년 특별새벽예배를 못드리게 되었고, 지쳐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그 동안 확신
이 없어 하지 못했던 줌 심방을 결심하게 되었다. 하루에 다섯 가정 씩 일주일에 이틀을 만났다. 기대했던 것 보다 
성도들의 참여가 좋았다. 잠깐 인사하고 찬양 한 곡, 신앙 고백, 성경 구절 하나를 나누고 기도를 하는 20분 정도의 
시간이었다. 부담 없는 길이의 시간에 음식이나 청소 등 특별히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었고, 심지어
는 심방만 하면 도망다니던 남편까지도 줌 앞으로 끌어들였다. 네 달 가까이 심방은 진행되었고 그 어느 해의 대 심
방보다 더 많은 가정들이 참여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지금은 심방의 분위기를 살려 구역모임을 줌으로 진행
하고 있다. 그동안 구역을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되었던 것이 놀랍게도 코로나 기간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줌 심방에서 소망을 본 우리 교회는 다른 사역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우선 선교지와 줌을 통해 교제를 시작했다. 
우리교회가 세운 우즈벡과 몽골 교회 성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찬양 잠깐하고 30분 말씀, 
그리곤 교제를 나눈다. 처음에 20분 정도였던 교제의 시간이 지난 달에는 거의 두 시간이나 되었다. 선교지 영혼들
에게서 속에 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기도가 뜨거워졌다. 온라인을 통해 이런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왔다. 예전엔 일 년에 한번 방문하여 잠깐 얼굴을 보고 오던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정말 우리 교회 성도
들이 된 것 같은 기분이다. 코로나가 끝나고 방문하게 될 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만남이 될 것 같은 강력
한 예감이 든다.  

줌을 통한 사역 중 조금 특별한 것이 있다. 바로 유학생 관리다. 요즘은 중고등학교 때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아이
들이 많다. 이들을 줌으로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 제목도 나눈다. 작은 인원과 또 그들의 사정에 맞는 말씀과 
기도로 인해 한국에 있을 때 보다도 더 열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그 시간이면 핸드폰 앞에 앉는다. 떨어져 있으니 아
이들이 영적으로 더 큰 갈급함을 느끼는 것 같다.  

코로나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태에 당황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둠 가운데
서 이제는 소망을 보고 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많은 사역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본질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 마치 사역의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그런 느낌이다. 꼭 지출해
야 할 것만 지출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형편이 힘든 선교지 교회들과 또 주변 개척 교회들과 물질을 나누고 있다. 놀
랍게도 그 어느 해보다 재정의 풍성함의 이적을 경험하고 있다. 오병이어의 원리가 이런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 온라인을 통한 사역의 소망을 보았고 이렇게 시작된 온라인 사역은 코로나 종식 후에도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있었을 때에는 애굽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다. 그러나 7년 흉년 기간에는 오직 요셉만이 복
을 받았다. 흉년의 축복!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참된 축복의 원리임을 믿는다. 코로나라는 흉년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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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예향교회, 연동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진주삼일교회,  지구촌교회, 창동염광교회,  포항제일교회,  하
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신규 후원자 |  현재 2주년 기념 후원자 이벤트 중입니다. 그 기간 동안 후원해 주신 분들은 이벤트 후 취합해 공지해 드리겠 
                       습니다. 

http://www.mhdata.or.kr/bbs/page.php?hid=support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
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미션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   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   사   |    mhdata@mhdata.or.kr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섬기는 
이들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교, 아드폰테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협력 
기관

mailto:jkji@mhdata.or.kr
mailto:marpro@jicom.co.kr
mailto:%20jy0113@mhdata.or.kr
mailto:mhdata@mhdata.or.kr

